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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누보가 좋아요(정사임)
2015.10.12 조회수 115 등록자 김경아

야수주의의 마티스, 표현주의의 뭉크와 실레를 중점적으로 배웠지만 그래도 저는 아르누보가 더 마음에 들어 처음부터

그 부분을 그려보자 맘 먹었습니다.

표현주의는 인간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라 하지만 노와 애는 잘 나타나 있는 반면 희와 락을 나타낸 그림은 없었습니다.

언젠가는 제가 희락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아야겠습니다.

그림 속에 경계의 구분도 없을 만큼 장식을 꽤 많이 넣은 걸 보니 크림트도 저처럼 그림이나 글씨에 장식을 넣길 좋아했

나 봅니다.

한 주 한 주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리다보니 미술수업을 배우기 이전에는 그림에 어떠한 정형화된 틀이 있어

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림에는 꼭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나의 생각을 잘 나타낸 그림이 가장 좋은 그

림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니 기분이 내그림처럼 화사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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